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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능모델 구현을 위한 파프리카 프로세스모델의 식물계절 모듈 원형개발

서범석1, 이변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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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물 구조기능 모델은 작물의 구조적 측면(3d 구조)과 발달 및 생장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모델이다. 구조기능 모델 개발을 위

해 기존의 프로세스 모델을 구조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측면을 반영하기

에 적합한 Lsystem을 이용하여 파프리카 프로세스모델의 식물계절 모듈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모델 온도함수의 계수 추정을 위한 실험은 서울대학교 부속농장 온도조절 온실(ambeint(AT), AT+1.5, AT+3.0, AT+5.0)에서 

수행되었다. 육묘된 파프리카(품종 시로코)를 1/2000a 와그너 포트 이식 하였고, 엽, 마디, 꽃, 눈, 과실의 발달을 조사하였다.

모델은 기관 각각을 표현하기 위해 엽, 마디, 생장점, 꽃눈, 꽃, 과실은 각각 Lsystem의 변수 표현으로 각각 L, N, A, F, A로 표시

를 하였고, 이를 배열하여 각각 기관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분지를 표현하기 위해 Lsystem의 상수 표현 “[]”를 

도입하여 분지를 구분 하였다.

모델은 일 단위의 온도만을 입력변수로 이용하여 구동된다. 작물의 발달은 Lsystem에 rule의 형태로 표현되며 그 rule의 적용

은 온도함수로 표현한 Development rate(DVR)를 일별 적산하여 계산한 값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특정 Development 

stage(DVS)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첫 분지의 발생은 AT 조건에서 가장 빨랐으며 나머지 온도조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AT에서 생육 초기에 마

디의 발달이 빠르고 주경의 마디수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 마디수의 합은 AT에서 가장 적고 AT+1.5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생식생장(개화 착과)의 영향이 마디에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개화는 AT에서 가장 먼저 시작 했으나 

착과 이후 개화의 빈도가 감소하였다. 착과는 AT에서 가장 많이 되었고 고온 조건으로 갈수록 착과수가 감소하였다.

위의 실험을 이용하여서 발육 온도함수의 계수를 추정하여 식물계절 모델을 구현 하였다. 모델은 기존 모델에서는 잘 묘사가 

되지 않았던 적엽, 적과 및 파프리카의 두줄기 재배 등을 잘 묘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하여 

식물계절 모델의 검정이 필요하며, 작물 생육모델을 만들기 위한 동화산물 분배 모듈 등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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